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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Background:
황색육아종성 담낭염은 담낭에 발생하는 드문 염증성 질환으 로 담낭벽에 비후성 병변이 특징이며, 염증 병변이 심하면 주변의 간 및 주변조직으로의 심한 침윤 및 림프절의 비대도 동반되 어 영상학적으로 담낭암과의 구별이 어렵다.
Methods:
특이 병력이 없던 46세 여성이 내원 2주 전부터 시작된 황달로 타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검사(computed tomography, CT)를 시행하였고, 좌우 간내담관 확장과 담낭내 종괴 소견이 보인다고 하여 본원에 의뢰되었다. 환자는 진찰상 복부 통증은 없었고, 황달 이외에는 특이 소견이 없었다. 내원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는 6,210/μL, 혈색소는 12.4 g/dL, 혈소판은 387,000/uL였다. 생화학 검사에서 아스파르테이트아미노전달효소/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(aspartate aminotransferase [AST]/ alanine aminotransferase [ALT]) 112/223 U/L, 알칼리인산분해효소 336 U/L, 총 빌리루빈 11.97 mg/dL로 상승된 소견을 보여주고 있었다.
Results:
복부 초음파와 CT 소견은 담낭벽이 전체적으로 두꺼워져 있고 담낭벽 층구조가 유지되어 있는 소견을 보여 담낭암보다는 육아종성 담낭염 가능성이 있어 두 질환 감별을 위하여 초음파내시경 검사를 하였고 소견은 담낭벽이 매우 두꺼워져 있었으나 층간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담낭암보다는 양성소견으로 생각되어 수술을 시행하였다. 수술 후 최종 병리 소견은 황색육아종성 담낭염으로 진단되었다. 
Conclusions:
황색육아종성 담낭염과 담낭암의 초음파 또는 CT를 이용한 감별 소견으로는 우선 담낭암에서는 담낭벽의 비후가 비교적 국소적인 것에 비해서 황색육아종성 담낭염의 경우는 전반적인 비후 소견이 있다[7]. 또한 내강 점막의 조영증강(luminal surface enhancement)이 황색육아종성 담낭염의 경우는 주로 연속적이거나 국소적으로 소실되는 반면에 담낭암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점막파괴 및 근육층 파괴가 관찰된다.


